
SK하이닉스 염소 누출 관계자 입건
경찰, 기술팀장 포함 2명 불구속입건 … 배관 결함 알고도 작업 지시

염소(Chlorine)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과실이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배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염소가스 누출사고를 초래한 혐의(형법상 과실폭발성물건

파열 등)로 기술팀 파트장 김모(44)씨 등 2명을 4월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관계자들은 3월22일 오전 10시8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하이닉스 공장의 염소가스

배관 결합부가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협력기업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작업을 시킨 혐의를 비롯해 사고 이전

배관을 점검하면서 결합부 문제를 확인하고도 회사에 <정상>이라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3월22일 오전 10시8분께 염소가스 배관 밸브가 풀리며 30초 동안 가스 0.78리

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4명은 마스크를 쓰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사내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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